
[소식]대덕클럽-한국엔지니어클럽, 협력체계 구축 

【대전=뉴시스】김양수 기자 = 사단법인 대덕클럽(회장 장인순)은 28일 오후 5시 

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한국엔지니어클럽(회장 이부섭)과 상호협력을 위

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.  

 

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 교류 확대, 과학기술계 현안 문제 관련 토론회 및 

공동 심포지엄 개최,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 교류 등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. 

 

또 과학기술분야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영역을 넓혀 과학기술 정책과 비젼 제시, 공

유 등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출 방침이다. 

 

1995년 3월 대덕특구 내 전·현직 출연연구원 기관장들과 대학 및 산업체 대표들이 

모여 창립한 대덕클럽은 대덕특구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주요 인사 초청, 토론회

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대덕특구지원본부와 공동으로 대덕

이노폴리스 포럼을 열고 있다. 

 

한국엔지니어클럽은 1974년 창립돼 국가공업 기술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왔으

며 현재 약 1300여명의 과학기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 

 

kys0505@newsis.com 

 

★ 손 안에서 보는 세상, 모바일 뉴시스 

 

이 기사 주소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3&aid=0003456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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